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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it's not easy to find the cycle of the change without the qualification of the 
data, but we can try to figure out a cycle of change in fashion as Kroeber used content 
analysis.

As content analysis with quantitative data increases the objectivity, especially in the 
case of highly complex material like as appearance, multi-directional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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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are combined in this study.
In this research, first the change in hair lengh(HL), hair width(HW), hair height 

(HH) was examined to find out possible cyclic aspects of change in each elements a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the hair style was probed and the cyclic aspects be
tween hair style elements and skirt style elements were compared.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Time series analysi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hair style of 20th century showed that the hair style's 
elements changed independently and indicated the cyclic aspects in hair style as 
Kroeber's fashion cycle. To consider of this result, the hair style changed in a cyclic 
pattern, its pattern were different from skirt style's. And as hair style's change was af
fected by the social change, the hair style's change appeared during wars and disap
peared during a social stabilization; this result supports social change theory.

I.연구의의 및 목적

문화는 한 시대의 가치관, 이념, 예술 양식, 경제적, 정치적 상황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한 

사회의 문화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문화 요소들은 시간을 통하여 끊임 없이 상호 작용을 하며 계 

속해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에 따라 그 변화의 속도와 성격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오랜 시간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변화에는 지속적인 주기가 있으며 또한 순환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문화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화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Kroeber(1919)가 복식을 통하여 양식을 측정하고 수량화하여 복식 변화의 규칙성을 발견한 이 

래 여러 복식 학자들은 순환론에 기인하여 복식사의 내용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의복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의복 이외의 장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 

는 주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Vogue지를 이용하여 1920년에서 1994년까지의 서구 여 

성 헤어 스타일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을 머리 길이, 머리폭, 머리 높임으로 분류하여 각 측정 요인별 

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조사한다.

2. 그 변화 양상의 규칙적 인 주기성에 대해 조사한다.

3. 각 측정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다.

4. 헤어 스타일의 변화(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와 의복 스타일의 변화(스커트 길이, 

허리선 위치)간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U.순 환 론

한 사회의 문화는 가족, 친족, 혼인, 법, 예술, 신앙, 가치관, 세계관 등 비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구, 기술 등의 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하여 수 많은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된 전체로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 또는 문화체계는 변동이라는 본질적 

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회의 문화도 불변의 상태로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 다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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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살고 있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고, 그가 문화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동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 인 변동의 측면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50년, 100 
년, 20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문화를 비교해 보면 엄연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차이들 중에 비록 드물게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 대부분은 오랜 

시일에 걸쳐서 작은 부분들에 일어난 변동들이 축적되어 일어난 문화변동이다. 그러나 변동 

의 속도와 성격은 모든 문화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즉, 변동을 문명적 수준에서 분석한 순환론, 전체 

사회라는 수준에서 본 발전론, 사회문화의 구조에 촛점을 둔 구조기능주의, 근대화의 퍼스낼 

러티에 중심을 둔 사회심리학적 이론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복식 양식의 변화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을 고찰한 결과 주기성이 있음을 밝힌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순환론을 적용하여 헤어 스타 

일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므로 순환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는 문명을 탄생, 성장, 정체, 해체라는 지속적인 순환과정 

으로 보았다. 그는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부터 발생하며,,므 도전들이란 열악한 환경조 

건, 새로운 땅, 시련, 압력, 불리한 조건 등이라고 하였고 극단적으로 격렬한 도전에 의해서는 

적절한 응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렇게 탄생한 문명은 창조적 소수, 즉 엘리트에 의해서 성 

장되나 또한 문명은 창조적 엘리트가 더 이상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고, 다수 대중이 더 이 

상 엘리트에게 충성을 바치지 않고 엘리트를 모방하지 않아서 사회적 통합이 해체될 때 붕괴 

된다. 그리고 해체의 기간에 이르면 성장기의 문명을 특징지웠던 행위방식, 감정방식, 생활방 

식들이 대안적 대체물로 환원된다고 하였다.。

피티 림 소로킨(Pitirim A. Sorokin)은 순환적 사상을 바탕으로 역사는 세 개의 사회문화적 

초체 계들 一감각적, 관념 적 , 이 상적 一 간의 진동이 라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사회문화적 변동 

에 관한 세 가지 가능한 설명들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변동은 사회문화적 체계에 외재하는 요 

인들의 결과일 수 있다. 둘째, 변동은 체계의 내적 요인들 때문에 발생한다. 셋째, 변동의 내 

적 원인과 외적 원인 양자를 다 탐색한다. 그는 그 중에서 특정 조건들과 한계 내에서, 외적 

원리에 의해 지지되는 내재적 변동의 원리를 채택하였다. 즉, 현존하고 있는 모든 체계는 변 

동하고 있으며 외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내적 요인들이 변동의 주요한 추진력을 제 

공한다는 것이다.2>
이븐 할둔(Ibn Khaldun)은 역사 과정 속에서 인과적 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러 

기 위해서 단순한 연대기적 기록이 아닌 변동들의 유형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인 

간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전제 하에 '인간의 사회적 조직은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하였고 사 

회 변동은 그 변동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변수들에 의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즉, 사회적 현상은 법칙적 유형을 따른다. 이러한 유형들은 물리적 세계에서 작용하는 

것들 만큼 엄밀하지는 않지만, 인식하고 기술할 수 있는 규칙성을 충분히 보여주며 그 규칙성 

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용한다. 사회적 과정에 관한 법칙들은 많은 자료를 모으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관찰함으로써 발견되어져야 하고 문서로 된 과거의 기록들과 현재의 관찰 양자 모두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다.

1) 정근식 역, 사회 변동의 이론과 전망, PP. 60-66.
2) 전거］서, pp. 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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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들이 작용하며 사회는 변동에 의 

해 특징지워지고 그 변동의 속도는 상당히 다양할 것이다.

m.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별 변화 현상

1920년부터 1994년까지 매해,매달 자료를 표집하였으며 자료는 일상복 차림의 젊은 여성의 

사진이고 정면에 가깝고 직립에 가까운 사진, 모자나 머리 장식, 머리를 올리거나 묶은 것, 특 

수한 기법에 의한 머리 등은 배제하여 임의적으로 매 10년마다 100개 정도씩 표집하여 총 827 
개의 자료를 측정하였고 측정방법은 우선 얼굴 중앙의 이마 끝에서 턱 끝까지의 수직선상의 

길이를 재어 얼굴 총길이(face length)로 하고 머리길이(hair length); 얼굴 중앙의 이마끝 

에서 머리 카락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의 수직선상의 길이, 머리 폭(hair width); 머리 폭중 

가장 넓은 수평선상의 길이, 머리 높임(hair height); 이마 끝부터 머리의 가장 높은 부분까 

지의 수직선상 길이 등을 재어 각각 얼굴 총길이에 대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1. 머리 길이 (HL)
머리 길이는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중에서 가장 변화의 폭이 크고 잦았으며 사회적 배경 

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20년대는 여성의 역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과 함께 머리 길이가 80%에서 59%까지 획기적으로 짧아졌으며 전 시기를 통하여 

가장 짧았던 시기였다. 1930년대는 경제 공황과 함께 머리 길이가 68%에서 75%까지 길어졌 

고 1940년대에 140%까지 길어졌다.

뉴룩이 등장한 1947년에 머리 길이가 108%까지 짧아졌고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까지 지 

속되었다. 1960년대의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의식은 긴 머리를 통하여 잘 나타났으며 이 시기 

의 머리 길이는 극단적으로 가장 길었으며 이것은 극단적으로 짧았던 스커트와는 대조적이었 

다.

1970년대에는 머리 길이가 다시 106%까지 짧아졌으나 이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길 

이였으며 동시에 긴 머리와 짧은 머리가 유행하여 머리 길이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 

러한 경향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며 1970년대의 탈패션화 경향이 머리 길이에서도 일치된 것 

이었다.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변화가 계속되었고 그 변화의 폭은 

95%에서 140%까지였다.

2. 머리 폭 (HW)
머리 폭 역시 머리 길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하여 1920년대에는 머리 폭이 129%에서 

96%로 줄어들었다가 1930년대에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는 138%까지 확장되 었 

다. 또한 1947년부터 머리 폭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머리 폭 감소 현상은 1950 
년대까지 계속되었으나 대체적으로 1950년대의 머리 폭은 110~140%수준으로 안정적이었 

다. 1960년대 후반부터 머리 폭은 머리 길이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과장되기 시작 

하여 최고 155%까지 확대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전반에는 머리 폭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 

기도 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계속해서 머리 폭이 증가와 감소를 번갈아 가며 변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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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머리 폭의 변화 역시 탈 패션화의 경향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머리 높임 (HH)
1920년대의 머리 높임은 머리 길이, 머리 폭과 마찬가지로 점차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930년대로 가면서 머리 길이와 머리 폭과 함께 머리 높임도 증가되기 시작하였으며 

1950년에서 1955년 사이에 일시적인 감소 현상을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950년대 말부터 소위 "벌꿀통 모양 머리”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 높임이 높아졌으며 최고 

45%까지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머리 높임의 증가 역시 I960년대의 머리 길이, 머리 폭 

의 증가 현상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반에 잠시 낮아졌던 머리 높임은 1970년 

대 후반부터 다시 높아져 1980년대에는 54%까지 높아졌으나 이 시대의 머리 높임은 1960년 

대의 형태와는 달리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의 과학의 발달 

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것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사료된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강한 복고 

풍 경향이 사회 전역에서 나타났고 이러한 영향은 역시 머리 높임에서도 나타나 70년대 중반 

과 비 슷한 머 리 높임 이 나타났다.

IV. 헤어 스타일 변화의 주기성

1. 머리 길이 (HL)
1920년대에 짧아졌던 머리 길이는 1930년대부터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1940년대에 계속 

해서 길어지다가 40년대 후반부터 다시 짧아지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에 길어지다가 1970년 

대에 짧아졌고 80년대 이후에는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다시 짧아지는 경향을 보여 머리 길 

이는 길어지다가 짧아지고 다시 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머리 길어짐이 빨리 사라지면 짧아 

짐 역시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 길이의 변화 속도는 점차 

로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0년대의 머리 길이가 그 이후에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보아 머리 길이가 길어졌다가 짧아지더라도 길어지기 이전의 길이보다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머리 길이는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길이의 변화에서 상승과 하강의 기간은 점차로 단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패션의 변화 속도가 점차로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Young

〈표1> 머리 길이의 상승과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간

1928 〜1936년 （8년）

1941 〜1946년（5년） 

1963~1969년（6년） 

1987〜 1991 년 （4년）

1920〜1928년 （8년） 

1946〜1951년（5년） 

1969 〜 1974년（5년） 

1984 〜 1987년 （3년） 

1991 〜 1994년 （3년）

(1933)이 주장한 1930〜40년의 스커트 길이 

의 변화보다 머리 길이의 변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머리 길이의 

변화는 전 시기를 통하여 자주 있었으며 1951 
년〜1963년(12년), 1974〜1984년(10년)인 22 
년의 안정적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변 

화를 하여 머리 길이의 변화는 다른 패션과 

마찬가지로 끊임 없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1920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평균 머리 길이의 변화는 전체적으로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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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머리 길이의 변화

는 경향이 있어 변화는 한 방향으로 간다는 Weeden(1977)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리 길이의 변화는 1957년을 중심으로 대칭적이고 회귀하 

는 경향을 보여 Kroeber(1919)의 스커트 길이의 변화가 대칭적이고 회귀한다는 주장과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머리 폭 (HW)
머리 폭의 변화에서는 머리 길이에서와 같이 큰 변화는 없었지만 1920년대에는 머리 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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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머리폭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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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머 리 폭의 상승과 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간

1929 〜 1935년 （6년） 1921 〜1929년 （8년）

1963 〜 1967년 （4년） 1967 〜 1972년 （5년）

1972 〜 1983년 （11 년） 1983〜 1993년 （10년）

감소하다가 1930년대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1960년대에 다시 증가하던 머리 폭은 1960년 

대말부터 1970년대초에 감소하였고 1970년대 

에서 1980년대 초반에 증가하던 머리 폭은 

1980년대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머리 폭에서도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변화 속도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변화 속도가 짧아졌으나 1980년대와 1990 
년대의 변화의 속도는 더욱 느려진 것으로 보아 머리 폭의 변화는 기술의 발달의 영향이 큰 것 

으로 보이며 미적, 실용적인 이유에서 머리 폭의 변화에는 머리 길이에 비하여 제한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 리 폭은 1921〜1929년（8년） 까지 머 리 폭이 점 차로 감소하였으 

나 1929〜1935년（6년간）은 다시 증가하였고 1963〜1967년（4년간）은 머리 폭이 증가하다가 

1967〜1972년（5년간）까지는 다시 감소하였다. 즉, 머리 폭의 진동 역시 한번 상승하면 다시 

하강한다는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그 진동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러나 1972〜1983년 

（11년）까지는 머리 폭이 증가하다가 1983〜1993년（10년）사이에 다시 머리 폭이 감소한 것은 

상승 후에는 하강이 온다는 법칙은 적용되나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느려진 것이다. 이러한 현 

상은 197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과학 기술의 발달이 미용계에도 큰 영향을 미쳐 커팅 기법의 발 

달과 헤어 제품의 발달로 헤어 스타일링의 방법이 발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머 

리 폭은 다른 사회적 요인보다도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3. 머리 높임 （HH）
〈표 3〉을 보면 머리 높임은 1920년에서 1950년 사이에는 머리 높임이 거의 없었으며 변화도

HEIGHT $ -Y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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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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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머리 높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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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머 리 높임의 상승과 하강

상승 기간 하강 기 간

1950 〜 1961년 （11 년） 1961 T9기년 （10년）

1971 〜 1985년 （14년） 1985〜 1994년 （8년）

거의 없었다. 1950년 이후에는 195。〜1961년 

(11년간)까지 머리 높임이 점차로 높아졌으 

며 1961〜19기년(10년간)은 점차로 낮아졌 

다. 그러나 1971〜1985년(14년간)은 머리높 

임이 다시 높아졌으나 그 시기가 더욱 길어진 

것으로 보아 머리 높임 역시 머리 폭과 마찬 

가지로 기술 발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진동의 폭은 상승과 하강이 거의 일치하는 것 

으로 보아 1985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머리 높임은 계속해서 낮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구성 요인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머리 길이보다는 머리 폭이, 머리 폭보다는 머리 높임이 더욱 변화의 폭이 적고 규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머리 길이에 비하여 머리 폭이나 머리 높임이 실질적으로 변 

화시키기가 어려우며, 극단적으로 변화하였을 경우 실용적이지 못하고 미관상 좋은 효과를 얻 

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V. 헤어 스타일 측정 요인간의 관계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머리 길이(HL), 머리 폭(HW), 머리 높임(HH)간에 서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 관계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X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4〉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각 항목들(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은 서 

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머리 길이와 머리 폭은 정적인 관계 

로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머리 폭도 따라서 넓어지고 머리 길이가 짧아지면 머리 폭도 좁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머리 폭과 머리 높임 사이에도 정적인 관계가 있어 머리 폭이 넓어 

질 때에는 머리 높임도 높아지고 머리 폭이 좁아지면 머리 높임도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머리 길이와 머리 높임은 부적인 관계가 있어 머리 길이가 길어지면 머리 높임이 낮아 

지고 머리 길이가 짧아지면 머리 높임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Richards의 20년대 스커트 

햄라인과 힙라인, 허리 라인 위치의 변동 사이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

〈표 4〉헤 어 스타일 요인간의 상관관계

머리길이

(HL)
머리폭 

(HW)
머리높임 

(HH)

머리길이

(HL)
0.42162*** 一 0.17689***

머리폭 

(HW)
0.31899***

머리 높임 

(HH)

***p<.0()1 에서 유의함.

며 이것은 또한 스커트 길이와 허리선 위치는 

부적 인 상관 관계가 있다는 Weeden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와 같이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간에 나 

타난 유의한 상관 관계로 유추하여 볼 때 세 

로 길이가 길어질 때는 가로 길이도 길어져 

가로 세로 길이가 비슷한 정사각형에 가까와 

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스타일이 

변화하더라도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며 의상 디자인의 원칙인 프 

로포션, 균형, 미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Bel- 
leau(1987)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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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과의 관계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의 변화간에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 

의 조사 결과와 Weeden(1977)의 연구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았다. Weeden의 스커트 스타일 

에 대한 연구는 1976년에 그쳤으나 1970년대 말부터는 탈패션화 경향으로 특정 한 한가지 스타 

일만이 유행하지 않고 여러가지 스타일이 동시에 유행하여 한가지 스타일이 한 시대를 대표 

한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1970년대까지의 패션 경향만을 살펴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 

료된다.

헤어 스타일의 측정 요인인 머리 길이, 머리 폭, 머리 높임과 스커트 스타일의 구성 요인인 

스커트 길이, 허리선 위치, 스커트 폭등간의 관계를 피어슨 상관 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여 알아 보았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헤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머리 길이 (HL) 
와 스커트 길이간에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른 측정 요인들간에는 큰 관계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헤어 스타일 변화와 스커트 스타일의 변화는 각각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헤 어 스타일과 스커트 스타일의 상관관계

Skirt length Waist length Skirt Width
머리길이 (HL) 一 0.50534** 0.30270 -0.39365
머 리 폭 (HW) -0.33526 -0.22977 0.20766
머리높임 (HH) -0.03375 0.09531 0.09531

*p<.05에서 유의함.

*p<.01 에서 유의함.

皿.결 론

이상과 같이 Vogue지를 이용하여 20세기 서구 여성의 헤어 스타일의 변화를 고찰하여 본 

결과 헤어 스타일은 각 측정 요인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였으며 또한 각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헤 

어 스타일의 변화는 순환론의 특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아놀드 토인비 

(Arnold Toynbee)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하나의 헤어 스타일은 세계대전과 같은 도전에 의 

한 응전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사회가 안정되어감에 따라 그 스타일은 점차로 소멸 

되어 또 다른 헤어 스타일에 의하여 대체되는 등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탄생, 성장, 정체, 해 

체라는 지속적 인 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븐 할둔(Ibn Khaldun)이 주장 

한 바와 같이 역사의 변동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변동 과정속에서 인과적 요인들을 확인한 

결과, 그가 발표한 변동의 원칙과 비슷한 변화의 원칙이 헤어 스타일에도 있음을 알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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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헤어 스타일의 변화는 사회 변동과 같은 법칙적 유형을 따르는데, 그 법칙들은 사회적 

수준에서 작용하고, 구조적으로 유사한 사회들에서는 유사한 사회적 법칙이 작용하고, 변화 

의 속도는 다양하다는 점에서 사회 변동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복식의 일부인 

헤어 스타일은 하나의 문화 요인으로서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며 그 변화는 시대에 따 

라 다양하고 변화의 속도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변화 체계에 존재 

하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함께 고찰해 봄으로써 헤어 스타일은 내적으로는 순환적으로 변화 

하며 또한 외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헤어 스타 

일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보고 그 주기를 밝혀본 것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헤어 스타일의 

변화 방향, 더 나아가서는 패션 변화의 방향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며 본 연구 

는 복식사의 연구를 양적, 질적 내용 분석을 이용하여 각각의 연구 방법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자 하였으며 또한 헤어 스타일이라는 신체 장식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패션 경향 예측에 기 

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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